
2부 한국 기독교인과 기독교 사회에 던지는 제언

∎어두운 시대,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르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
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 자신이 세례자 요한이 될 용기는 없다고 감히 고백한다.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다. 그
러나 최소한 우리의 손으로 세례자 요한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하기는커녕 욕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선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로데와 무엇이 다르며, 유다를 강제로 침입하
고 무력으로 통치한 로마 점령군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또한 율법을 자신의 독점권
력이라고 착각하며 거짓과 위선을 일삼았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와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
겠는가?

∎왜 한국교회는 보수주의에 안주하는가?
∙가난한 이 ,굶주린 이, 억압 받는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의다.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참된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쳤고 실천했다. 그
러한 정의구현에 투신하는 일을 결코 ’속되다‘고 ’삿되다‘고 할 수 없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은 곧 성서 전통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인간 역사 속에 하느님의 말씀과 법이 자리 잡을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적 문제에 개입해
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다
르지 않다. 


